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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how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obtain information about

parenting and examined the nature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in order to evaluate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The mothers' age and educational level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s a influential

factor on parenting knowledge. Four hundred and twenty-nine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issued regarding the source and content of parenting information and

parenting knowledg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thers with only one child preferred to utilize their

friends and relatives as their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and the mothers with more than one child

acquired parenting information from their own previous experience. Second, the subjects were most

interested in acquiring information related to physical development and medical problems. Third, the

main effects of all independent variables were found. In addition, the interactional effects between the

educational level and source of parenting information for the mother with only one child and the

interactional effects between age and source of parenting information for the mother with more than

one child were determin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are some high-risk

groups when it comes to the acquisition of parenting knowledge and we suggest providing valid and

reliable information to these most vulnerab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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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경로(source of parenting information), 양육지식(parenting knowledge).



2 아동학회지 제31권 4호, 2010

- 180 -

Ⅰ.서 론

현대사회를 흔히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라고

부른다. 인터넷의 발달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으

며, 이는 다양한 이유로 정보를 얻기 원하는 이

들에게 정보의 부재에 의한 어려움이 아닌 정확

한 정보를 취사선택해야 하는 전혀 새로운 어려

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자녀양육

을 위해 실질적인 정보를 구하는 부모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양육에 관한 정보는 TV나 인터

넷, 책, 잡지는 물론 친인척과 이웃, 친구, 그리고

교사나 상담사, 의사, 간호사, 아동발달가 등 매

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

보를 얻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를 얻는 것이며 따라서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

성은 부모의 정확한 양육지식과 직접적인 관계

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아기 및 걸음마기는 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

르며 발달의 이후 영향력이 다른 시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아동

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부모들

은 자녀양육에 부담을 가지며, 또한 많은 관심

을 기울이는 시기이기도 하다(박성연 외, 2003).

특히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 대부

분에게 있어 해당 시기는 그들의 인생주기에서

부모됨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새로

운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많은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혹은

적은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새로운 역

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많은 두려움과 스트레스

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부모역할은 그 역할

범위가 뚜렷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단기간에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자녀에 대한 최

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부

담일 수 있다(Bigner, 2006). 이러한 이유로 영아

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양하면서

도 정확한 양육정보를 얻고자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이다.

부모들이 얻은 양육정보는 그들의 양육지식의

근간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지식

은 자녀를 양육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물론 양육

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 부

모의 양육지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양

육지식은 부모로 하여금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Riley & Waterston, 2002), 자녀에 대한

발달적 기대 및 기준을 제공한다(Conrad, Fogg,

& Rucgala, 1992; MacPhee, 1984; Miller, 1988).

또한 부모의 양육지식과 아동발달을 연구한 선

행연구들은 부모의 정확한 양육지식이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으며(Larsen & Juhasz,

1986; Stevens, 1984),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아동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다(윤형주․조복

희, 2004; Altman-Klein & Cordell, 1987; Hunt &

Paraskewopulos, 1990). 따라서 부모가 얼마만큼

정확한 양육정보를 습득하는가는 그들의 양육은

물론 아동발달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시작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떤 경로로 양육과 관련

된 정보를 습득하는가? 그리고 부모들은 어떤

내용의 양육정보를 얻고 있으며 또 더 얻고자 하

는가? 그들은 자신이 얻고 있는 양육정보에 만

족하는가? 이러한 일련의 기술적인 질문들에 대

해 살펴보는 것은 양육정보의 습득경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양육정보에 대한 부모들의 필요

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과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부모의 양육정보 습득에

대한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양육정보

및 지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개 연구대상자

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지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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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명(김정화, 1999; 윤형주․조복희, 2004;

이근영․장유경․임현정, 2004; 최유리, 2006;

홍순옥․김성혜, 2008; Maloni, 1994; Parks &

Smeriglio, 1983; Reich, 2005; Richman, Miller,

& LeVine, 1992; Tamis-Lemonda, Chen, &

Bornstein, 1998; Tamis-Lemonda, Shannon, &

Spellman, 2002)하거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

감, 양육행동 등과 같은 양육관련 변인과 실제 아

동발달에 대한 양육지식의 영향력(송연숙․김영

주, 2008; 이선미․장정미, 2009; 이주연, 2009;

Larsen & Juhasz, 1986; Mann, Pearl, & Behle,

2004; Stevens, 1984) 등을 분석하였을 뿐, 양육

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습득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

육지식을 구성하는 기본 자료인 양육정보가 어

떠한 경로를 통해 습득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한지를 조사함으로써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정보 습득에 대한 기초

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아마도 관련 서적을 읽거나 인터넷사이트를 검

색하거나 혹은 이미 자녀를 키워본 주변인들에

게 질문할 것이다. 이처럼 양육에 필요한 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양육정보 중에는 정확한 정보도 있고 그렇지 못

한 정보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양육정보 습득

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데서 끝나서는 안되며 각 경로를 통해 얻는 지

식의 정확성을 함께 분석해야 할 것이다. 즉, 양

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라 부모들의 실제적인 양

육지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더 나아가 양

육정보를 습득하는 경로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

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개별 부

모들에게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

의 차이를 분석하고 양육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서의 차이를 함께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

녀를 둔 어머니들이 신뢰성 높은 정보를 바탕으

로 정확한 양육지식을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

록 돕고자 한다.

양육정보의 습득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외국의 경우도 미미하게 이

루어졌을 뿐이다. 부모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양

육정보를 습득하는지와 관련하여, Stevens(1984)

는 흑인 청소년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은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면서 어머

니를 중요한 양육정보의 출처로 지적하였다. 반

면, Goodnow(1988)는 양육경험과 양육지식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녀를 양육해본 개인의 이

전 경험이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형성하는 주요

한 과정임을 언급하였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양

육정보 습득경로를 직접 조사한 선행연구에 의

하면, 부모들이 양육정보를 주로 습득하는 경로

는 책, 잡지, 팜플렛의 순으로 나타난다(Sparling

& Lowman, 1983). 또한 양육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영아기 어머니들이

정기간행 정보지, 의사나 간호사, 책과 잡지, 친구

와 또래부모 등의 순으로 정보의 유용성을 지각

하였다는 결과도 있다(Riley, Meinhardt, Nelson,

Salisbury, & Winnett, 1991). 이처럼 책이나 정보

지 역시 주요한 양육정보 출처로 여겨진다. 그러

나 이러한 결과는 무려 20년 전의 연구결과이며

따라서 인터넷이 발달한 현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시대마다 문화

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Bornstein & Cote, 2004). 그러나 개인의 어떠

한 특성이 습득경로의 선호도와 밀접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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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이와 관련

하여 Ninio(1979)는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어머니들은 주로 친인척이나 이웃을 통

해 양육정보를 얻는 반면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

은 상류계층의 어머니들은 의사나 상담가 등의

전문가들에게서 양육정보를 얻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10대 청소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낮은 경우 주변인 등의 비형식적

인 경로를 통해 양육정보를 얻는 경향이 높다

(Riley & Waterston, 2002). 양육정보 습득에 대

한 연구는 아니지만 양육정보제공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연구(Riley et al., 1991)에서는 양

육정보를 필요로 하는 취약집단의 구분기준으

로 학력, 연령, 취업여부, 이혼여부, 사회적 지지

부재, 기초생활 수급 정도의 낮은 경제수준 등

을 들고 있다. 이는 해당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이 양육정보의 습득과 관계가 있는 변인들임을

시사한다.

부모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육정보를 습

득할 때 주목해야 할 사항은 경로의 다양성보다

는 각 경로를 통해 얻는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

성일 것이다. 그러나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라

양육정보의 질이나 양육지식에 차이가 있는지

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어떤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가 더 정확

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양육정보 자체의

내용과 질을 분석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

와 더불어 각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는 어머니

들의 양육지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은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형성되

기 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개인적인 상황에 적용

하여 수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지

식체계가 완성된다고 볼 때(Goodnow, 1988), 후

자의 방법은 오히려 정보의 내면화와 체계화의

측면에서 보다 실제적인 제언을 가능하게 할 것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

라 그들의 양육지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

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수

이루어졌다. 그 중 특히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

록 양육지식 수준이 높다는 결과는 매우 일관되

게 나타난다(김정화, 1999; 윤형주․조복희, 2004;

이근영 외, 2004; 이주연, 2009; 최유리, 2006; 홍

순옥․김성혜, 2008; Benasich & Brooks-Gunn,

1996; Hess, Teti, & Hussey-Gardner, 2004; Richman

et al., 1992; Reich, 2005). 한편, 어머니의 연령변

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이근영 외, 2004; 이주연, 2008; 이화

자․이승아․김명희․김영혜․박남희, 2004;

Benasich & Brooks-Gunn, 1996; Furstenberg,

Brooks-Gunn, & Chase-Lansdale, 1989; Miller &

Moore, 1990)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과(윤형주․조복희, 2004; 최유리,

2006; Reich, 2005)가 모두 보고된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양육

정보의 습득경로와 그들의 양육지식 모두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정

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에서의 차이를 분

석함에 있어 양육지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

혀진 학력 및 연령변인의 효과를 함께 분석하고

자 한다. 그리고 이 때, 자녀수에 따라 한 자녀

어머니와 두 자녀 이상 어머니를 구분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첫 자녀를 키우는 어머

니와 여러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양육경험

의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양육지식에서 차이

를 보인다는 견해(Goodnow, 1984, 1988)를 근

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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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연령

20대 149(34.9)
취업여부

취업 123(28.7)

30대 259(53.6) 비취업 304(70.9)

40대 21( 5.0)

자녀수

1명 136(31.7)

학력

고졸이하 123(28.7) 2명 220(51.3)

전문대졸 121(28.2) 3명 59(13.8)

대졸 154(35.9) 4명 12( 2.8)

대학원졸 26( 6.1)
자녀의 성별

남아 224(52.2)

가정의 수입

200만원 이하 144(33.6) 여아 200(46.6)

201-300만원 112(26.1)

자녀의 연령

12개월 이하 136(31.7)

301-400만원 88(20.5) 13-24개월 157(36.6)

401만원 이상 77(18.0) 25-36개월 134(31.2)

주. 결측치로 인해 빈도의 합이 전체사례수와 다르며 백분율의 합도 변인마다 차이가 있음.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429)

본 연구는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대한 탐색

적 조사를 통해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정보 습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양육정

보 습득경로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하고,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정확

성 정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바람직한 자녀양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

머니의 양육정보 습득 경향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및 학력)

에 따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차

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및 학력)

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라 양

육지식에 차이가 있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서울시와 광주시에 거주하는 36개월 미만의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 42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2.3세였으며,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

이 학력은 대졸이 154명(35.9%)으로 가장 많았

고 고졸이하가 123명(28.7%), 전문대졸이 121명

(28.2%), 대학원 이상이 26명(6.1%) 순이었다.

가정의 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응답자의 33.6%

였고 201만원에서 400만원의 경우 46.6%를 차

지하여 전체적으로 중산층의 경향을 보였다. 자

녀수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경

우가 136명(31.7%)이었으며, 2명인 경우는 220

명(51.3%), 3명 이상은 71명(13.8%)을 차지하였

다. 자녀의 평균연령은 19.1개월이었으며, 성별

은 남아가 224명(52.2%) 여아가 200명(46.6%)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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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자녀수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구분하여 사회인

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한자녀 어머니집

단의 경우 평균연령은 30.6세였으며 학력은 대

졸이상이 55.9%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31.6%, 201-300만원이 27.9% 순

이었고, 취업한 경우가 35.3%였다. 자녀의 성별

은 남아가 55.9%였고, 자녀의 연령은 12개월 이

하가 32.4%, 13-24개월이 35.3%, 25-36개월이

32.4%로 나타났다. 한편 두 자녀 이상 어머니집

단의 평균연령은 33.1세로 한 자녀 어머니보다

높았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35.4%, 고졸이하가

33.3%로 한 자녀 어머니집단과 많은 차이를 보였

다. 가정의 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34.7%, 201-

300만원이 25.1% 등으로 나타났고, 취업한 경우

가 24.8%로 이 또한 한 자녀 어머니집단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50.9%였

으며 연령은 12개월 이하가 31.6%, 13-24개월이

37.5% 등으로 나타나 한 자녀 어머니집단과 비

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두 집단 간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은 두 집단을 직

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두 집단

간에 양육경험의 유무에서 이미 차이가 존재하

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2.측정도구

1)양육정보

양육정보에 대한 질문은 양육정보 습득경로(1

문항), 양육정보의 내용(2문항), 양육정보에 대한

만족도(5문항) 등 3가지를 포함한다. 양육정보

습득경로는 양육정보를 얻는 주요 출처에 대해

1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양육정보의 내용은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언어발달, 영유아

용품 및 보육시설, 훈육 및 부모자녀 관계 등에

대한 정보 중 주로 얻고 있는 정보와 더 얻기를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각각 1문항으로 질문하

였다. 만족도 문항은 양육정보의 각 내용에 해당

하는 5개 문항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

점)부터 매우 만족한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

정하도록 하였다.

2)양육지식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KIDI; MacPhee, 1981)의 75문항 중 주관식 7문

항을 제외한 68문항을 사용하였다. KIDI 원척도

는 양육행동지식(12문항), 발달과정지식(17문

항), 건강안전지식(11문항), 발달규준지식(28문

항)의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하위요인의 구분없이 문항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KIDI 문항은 문항유

형에 따라 아동의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일반적

진술문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그리고 ‘잘 모

르겠다’ 중 응답하도록 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발달연령을 포함하는 진술문에 대해 ‘그렇다’,

‘이전에도 할 수 있다’, ‘이후에 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응답에 대한 채점은 원척도의 채점방

식에 따라 정답일 때 1점, 오답일 때 -1점, ‘잘 모

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0점을 부과하여, 가능한

점수범위는 -68점에서 68점이다. 전체 문항의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이었다.

3)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연구대상자의 연령

과 학력을 조사하였다. 이 밖에 연구대상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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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직업유무, 가정의 수

입, 자녀수, 자녀의 성별, 자녀의 월령 등 사회인

구학적 변인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3.자료수집 및 분석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양육정보, 양육지식, 사

회인구학적 변인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된 질문

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는 편의

표집에 의해 서울시와 광주시에 있는 소아과, 어

린이집, 교회 등의 도움을 얻어 총 550명을 표집

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자들에게 배부된 550부의

설문지 중 457부가 회수되었고 최종적으로 429

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7.0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Ⅲ.결과분석

1.양육정보 습득의 경향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정보 습득경로를 자녀수에 따라 분리하여 분석하

였다. 먼저, 이전 양육경험이 없는 한 자녀 어머

니의 경우 136명의 응답자 중, 47명(34.6%)이 이

웃, 친구 및 도우미 등 주로 주변인으로부터 정보

를 얻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41명(30.1%)은

인터넷과 TV 등을꼽았으며 28명(20.6%)은 책, 잡

지 등의 인쇄물을 양육정보의 주요출처로응답하

였다. 이밖에 부모 13명(9.6%), 전문가 7명(5.1%)

의응답순을 보였다. 한편, 두 자녀 이상을 둔 어

머니의 경우는응답자 291명 중 55.0%인 160명이

본인의 이전 양육경험을 양육정보의 주요 출처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인(53명/18.2%), 책(26

명/8.9%), 인터넷(23명/7.9%), 부모(16명/5.5%),

전문가(10명/3.4%), 기타(3명/1.0%)의 순으로 양

육정보의 출처를 보고하였다(그림 1).

가장 많이 얻고 있는 정보의 내용은 신체발달

및 의학 관련 정보가 전체 응답자 429명 중

62.7%(269명)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밖에 훈육방법에 대한 정보는 49명(11.4%)이, 사

회정서발달에 대한 정보는 39명(9.1%)이 주로 얻

는 정보로 보고하였다. 자녀수에 따라 비교한 <그

림 2>에 의하면, 이전의 양육경험 여부에 관계없

이 때 신체발달 및 의학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었던반면, 훈육에 대한 정보는 특히 두 자녀 이

상 어머니가 더 많이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이용하는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

과, ‘매우 만족한다’ 5점 만점에 신체 3.41점, 사

회정서 3.35점, 인지언어 3.37점, 아기용품 및 보

육시설 3.34점, 훈육방법 3.42점으로 보통이상의

만족정도를 보였다.

또한 더 얻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지 물었을

때, 133명(31.0%)의 응답자가 신체발달 및 의학

정보라고 응답하여 현재 주로 얻고 있는 정보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116명(27%)의 응답자가 훈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부모-자녀관

계에 대한 응답자의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자녀

수에 따라 비교한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자녀 어머니의 경우 훈육방법(31.6%)에 대한 요

구비율이 높았던 반면, 두 자녀 이상 어머니의

32.0%는 신체발달 및 의학 관련 정보를 얻기 원

하는 등 영역별 순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2.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정보 습득경

로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선행연구에서 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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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양육정보 습득경로

<그림 2> 양육정보의 주요내용

<그림 3> 더 얻고자 하는 양육정보의 내용

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연령과 학력 집단에 따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

다. 이 때,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양육경

험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녀수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양육정보 습득경로는

내용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이전양육경험’, ‘부

모/주변인’, ‘책/인터넷/전문가’ 등의 3개 집단으

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령과 학

력은 집단들 간의 사례수 비율을 감안하여 연령

은 ‘20대’와 ‘30대 이상’의 2개 집단으로, 학력은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이 3개 집단

으로 재분류하였다.

먼저, 한 자녀 어머니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표 2), 어머니의 연령집단에 따라서만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

= 3.71, p < .05). 즉, 20대의 60.7%가 인터넷/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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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집 단
부모/주변인

N (%)

인터넷/책/전문가

N (%)
χ2

연령

20대

30대 이상

24(39.3)

32(57.1)

37(60.7)

24(42.9) 3.71*

전체 56(47.9) 61(52.1)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13(54.2)

16(64.0)

28(38.4)

11(45.8)

9(36.0)

45(61.6) 5.59

전체 57(46.7) 65(53.3)

*p < .05.

<표 2> 한자녀 어머니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양육정보 습득경로

변인 집 단
이전양육경험

N (%)

부모/주변인

N (%)

인터넷/책/전문가

N (%)
χ2

연령

20대

30대 이상

50(60.2)

98(53.6)

22(26.5)

40(21.9)

11(13.3)

45(24.6) 4.48

전체 148(55.6) 62(23.3) 56(21.1)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53(56.4)

48(54.5)

58(56.3)

28(29.8)

25(28.4)

16(15.5)

13(13.8)

15(17.0)

29(28.2) 10.69*

전체 159(55.8) 69(24.2) 57(20.0)

*p < .05.

<표 3> 두 자녀 이상 어머니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양육정보 습득경로

전문가에게서 양육정보를 주로 습득하는 반면

30대 이상은 57.1%가 부모/주변인으로부터 양육

정보를 습득한다고 보고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두 자녀이상의 어머니는 학력집단(χ2
= 10.69,

p < .05)에 따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

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의 세 학력집단 각각

에서 약 55%정도의 응답자가 이전의 양육경험

을 양육정보의 주요 출처로 응답하여 비슷한 양

상을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응답자들 중, 대졸

이상 집단의 경우 28.2%가 인터넷/책/전문가를

통해 양육정보를 습득하고 15.5%만이 부모/주변

인을 통해 양육정보를 습득한다고 응답한 반면,

고졸이하의 응답자는 29.8%가 그리고 전문대졸

인 응답자는 28.4%가 부모/주변인을 통해 양육

정보를 습득한다고 응답하여 대졸이상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3.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차이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 부모들이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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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습득경로

연령*습득경로

오차

합계

632.70

248.27

4.99

5173.92

82306.00

1

1

1

111

115

632.70

248.27

4.99

46.61

13.57***

5.33*

.11

*p < .05. ***p < .001.

<표 5>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 습득경로 N M SD

<그림 4>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효과

20대

부모/주변인

인터넷/책/전문가

23

29

21.87

24.41

8.02

6.20

합계 52 23.29 7.10

30대

이상

부모/주변인

인터넷/책/전문가

33

30

26.18

29.57

7.17

5.99

합계 63 27.79 6.80

전체

부모/주변인

인터넷/책/전문가

56

59

24.41

27.03

7.76

6.58

합계 115 25.76 7.26

<표 4>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이원변량분석

으로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경로의 유형은 그 자

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양육정보 습득

경로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각 경로를 통해 얻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정보 습

득경로에 따라 양육지식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

라 양육지식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양육지식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

인(연령 및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상호작

용 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1)한 자녀 어머니의 양육지식

한 자녀 어머니의 양육지식 점수는 -2점에서

44점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25.56 표준편차

8.66이었다. 양육지식에 대한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그

림 4>에,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과 양육정보 습

득경로는 양육지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주효과

(F = 13.57, p < .001)에 의하면, 20대(M = 24.41,

SD = 6.20)에 비해 30대 이상(M = 27.79, SD =

5.99)인 어머니들이 더 높은 양육지식 점수를 보

였다.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라서도 양육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F = 5.33, p < .05), 부모/주변인 경로(M = 24.41,

SD = 7.76) 보다는 인터넷/책/전문가 경로(M =

27.03, SD = 6.58)를 통해 정보를 얻는 집단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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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습득경로

학력*습득경로

오차

합계

1787.20

409.58

327.46

5039.80

89922.00

2

1

2

116

122

893.60

409.58

163.73

43.45

20.57***

10.35***

4.01*

*p < .05. ***p < .001.

<표 7>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 습득경로 N M SD

<그림 5>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효과

고졸

이하

부모/주변인

인터넷/책/전문가

13

11

14.80

23.63

11.61

7.43

합계 24 18.06 11.06

전문

대졸

부모/주변인

인터넷/책/전문가

16

9

24.29

26.08

10.09

5.96

합계 25 24.95 8.78

대졸

이상

부모/주변인

인터넷/책/전문가

28

45

28.64

29.73

8.43

7.63

합계 73 29.31 7.93

전체

부모/주변인

인터넷/책/전문가

57

65

22.72

27.75

11.57

7.65

합계 122 25.15 10.17

<표 6>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이원변량분석

정확한 양육지식을 갖고 있었다. 한편, 양육지식

에 대한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한 자녀 어머니의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 점수에 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 <표 7>, <그림 5>에 제시

하였다. <표 6>은 양육지식에 대한 학력과 양육

정보 습득경로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먼저 학력에

따라 양육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는데(F = 20.57, p < .001), 사후검정 결과 이

러한 차이는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 고졸이하 집

단(M = 18.05, SD = 11.06)이 전문대졸 집단(M

= 24.95, SD = 8.78)과 대졸이상 집단(M = 29.31,

SD = 7.93)보다 양육지식 점수가 낮았으며 전문

대졸 집단도 대졸이상 집단보다 양육지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

력이 높을수록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라서도

양육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10.35, p

< .001). 부모/주변인으로부터 양육정보를 주로

얻는 집단(M = 22.72, SD= 11.57)이 인터넷/책/

전문가에게서 정보는 얻는 집단(M = 27.75, SD

= 7.65)보다 낮은 양육지식 점수를 보였다.

양육지식에 대한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상호작용효과(F = 4.01, p < .05)는 <그림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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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습득경로

연령*습득경로

오차

합계

2038.74

1803.03

675.68

24476.45

180071.00

1

2

2

234

240

2038.74

901.51

337.84

104.60

19.49***

8.62***

3.23*

*p < .05. ***p < .001.

<표 9>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 습득경로 N M SD

<그림 6>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효과

20대

이전양육경험

부모/주변인

인터넷/책/전문가

39

17

9

23.44

12.29

22.78

9.11

10.83

5.83

합계 65 20.43 10.33

30대

이상

이전양육경험

부모/주변인

인터넷/책/전문가

98

45

32

26.90

24.60

30.00

10.11

12.83

8.15

합계 175 26.87 10.65

전체

이전양육경험

부모/주변인

인터넷/책/전문가

137

62

41

25.91

21.23

28.41

9.93

13.42

8.15

합계 240 25.13 10.92

<표 8>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이원변량분석

잘 나타나있다. 전문대졸 집단이나 대졸이상 집

단은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라 각 집단 내에서

양육지식 점수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던 반면,

고졸이하 집단의 경우 인터넷/책/전문가 경로의

양육지식 점수(M = 23.63, SD = 7.43)에 비해 부

모/주변인 경로의 양육지식 점수(M = 14.80, SD

= 11.61)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졸이

하의 학력을 가지면서 부모/주변인에게 양육정

보를 얻는 집단이 양육지식면에서 특히 취약함

을 보여준다.

2)두 자녀 이상 어머니의 양육지식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점

수는 -6점에서 46점의 범위를 보였고 평균은

24.97, 표준편차는 10.94였다. 먼저 두 자녀 이상

어머니의 연령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

지식 점수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인 <표 8>,

<그림 6>과 <표 9>는 어머니의 연령집단(F =

19.49, p < .001)과 양육정보 습득경로(F = 8.62,

p < .001)에 따라 양육지식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양

육지식에 대한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

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F = 3.23, p < .05).

연령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20대(M =

20.43, SD = 10.33)에 비해 30대 이상(M = 26.87,

SD = 10.65)인 어머니들의 양육지식 점수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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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습득경로

연령*습득경로

오차

합계

4166.00

914.50

579.76

25342.81

210070.00

2

2

4

272

281

2083.00

457.25

144.94

93.17

22.36***

4.91**

1.56

**p < .01. ***p < .001.

<표 11>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 습득경로 N M SD

<그림 7>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효과

고졸

이하

이전양육경험

부모/주변인

인터넷/책/전문가

53

28

13

20.89

14.36

25.92

10.88

13.37

7.26

합계 94 19.64 11.82

전문

대졸

이전양육경험

부모/주변인

인터넷/책/전문가

48

25

15

23.85

22.30

25.93

8.14

11.23

6.51

합계 88 23.85 8.87

대졸

이상

이전양육경험

부모/주변인

인터넷/책/전문가

58

16

25

31.57

29.75

31.60

7.27

10.72

9.70

합계 99 31.28 8.48

전체

이전양육경험

부모/주변인

인터넷/책/전문가

159

69

53

25.68

20.91

28.60

9.96

13.34

8.67

합계 281 25.06 10.95

<표 10>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의 이원변량분석

높았다.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차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이전양육경험 경로(M = 25.91, SD

= 9.93)와 인터넷/책/전문가 경로(M = 28.41, SD

= 8.15)에 비해 부모/주변인 경로(M = 21.23, SD

= 13.42)로 정보를 얻는 집단이 더 낮은 양육지

식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양육

정보 습득경로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그림

6>에 의하면, 20대이면서 부모/주변인으로부터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

해 현저히 낮은 양육지식 점수를 보인다. 그리고

30대 이상이면서 인터넷/책/전문가에게서 양육

정보를 습득하는 집단이 가장 높은 양육지식 점

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두 자녀 어머니의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른 양육지식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

(F = 22.36, p < .001) 및 양육정보 습득경로(F

= 4.91, p < .01)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10,

그림 7, 표 11).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지식 점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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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사후검정 결과, 고졸이하 집단이 가장 낮

은 점수(M = 19.64, SD = 11.82)를 보였으며 전

문대졸 집단은 중간 점수(M = 23.85, SD = 8.87)

를 그리고 대졸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양육지식

점수(M = 31.28, SD = 8.48)를 보임으로써 한자

녀 어머니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

록 더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주효과에 대한

사후검정결과는, 양육정보의 주요 습득경로가

이전양육경험인 집단(M = 25.68, SD = 9.96)과

인터넷/책/전문가인 집단(M = 28.60, SD = 8.67)

에 비해 부모/주변인인 집단(M = 20.91, SD =

13.34)의 양육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양육의 역할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어머니들이 그들의 영아기 및 걸음

마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얻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

하였다. 더불어 각 경로를 통해 얻은 양육정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양육

지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그들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은 물론 궁극적으

로 아동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양육지식 습득과정을 조

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얻어진 양육지식을 비

교하는 것은 어머니들이 필요로 하는 보다 정확

한 양육지식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구

체적인 제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429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정보 습

득경향과 양육지식을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

이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첫 자녀를 키우

는 어머니들의 경우 주변인, 인터넷, 책, 부모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웃과 친구 및 도우

미 등 전문성 보다는 편의성이나 친숙성 등에 의

해 습득경로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주변인 못지않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던 결과는 첫 자녀를 키우는 어

머니들에게 인터넷을 활용한 양육정보 제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개인의 이전

양육경험을 주요 정보출처로 꼽았으며, 다음으

로 주변인을 꼽았다. 이전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러한 경향은 이전 양육경험

이 이미 지식화된 정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

지지만 개별 자녀의 다양성 및 독특성을 고려할

때 이전 경험만을 바탕으로 한 지식은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은 한자녀 어머니와 두 자녀 이상 어

머니의 양육지식 평균점수를 비교해볼 때 가능

한 해석이라 하겠다. 즉, 두 자녀이상 어머니의

경우 이전 양육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

녀 어머니보다 다소 낮은 양육지식 점수를 보였

는데 이는 이전 양육경험이 양육정보의 측면에

서는 신뢰성이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둘째,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어머니들이 주로

얻고 있는 정보의 내용은 신체발달 및 의학관련

정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 자녀가 영아기 및

걸음마기이기 때문에 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

고, 또한 건강 및 안전, 위생 등에서 취약하기 때

문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들은 더 얻고

자 하는 정보로 훈육정보를 꼽았는데, 이는 자녀

와의 의사소통, 애착형성, 훈육 등 부모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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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관심은

물론 그것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특히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어머니들 중 상대적

으로 높은 비율이 훈육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

었다. 이들은 이전 자녀 양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아의 신체발달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실제 훈

육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함을 경험적으로 인식

하였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기 및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양육정보의 제공 시 실제

적인 제언을 가능하게 한다. 즉, 기본적인 신체

발달과 건강 및 영양, 안전 등에 대한 정보는 물

론 해당 시기의 중요 과제라 할 수 있는 애착형

성, 그리고 훈육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어머니들의 연령 및 학력에 따라 그들의

양육지식 습득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

과, 한 자녀 어머니의 양육지식 습득경로는 그들

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인터넷

/책/전문가에게서 그리고 30대 이상은 부모/주변

인으로부터 양육정보를 습득한다고 보고하는 경

향이 높았다. 자녀양육이라는 어머니의 역할을

처음 시작하는 한 자녀 어머니들에게 있어 자녀

양육은 두렵고도 신기한 전혀 새로운 경험일 것

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많은 정

보를 필요로 하며 아마도 가능한 한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양육정보를 얻으려 할 지 모른

다. 이 때, 20대의 젊은 어머니들은 그들 세대에

게 익숙한 인터넷이라는 보다 빠르고 방대한 정

보를 선호할 수 있다. 반면 30대 이상 어머니들

은 이미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친구 등 주변인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책

등의 습득경로뿐 아니라 주변인으로부터 실용적

인 정보를 얻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한편 두 자녀이상의 어머니는 학력집단에 따

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차이가 있었다. 분석에

사용한 세 학력집단 모두에서 대개 이전 양육경

험을 주요 출처로 응답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대

졸이상 집단은 고졸이하나 전문대졸 응답자에

비해 부모/주변인보다는 인터넷/책/전문가를 통

한 지식습득 경향을 보고함으로써 학력이 높을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낮고 소득이 낮은 어머니

들은 친인척이나 이웃에게서 양육정보를 얻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Ninio, 1979)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넷째, 연령 및 학력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

라 양육지식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한 자녀 어머니는 연령, 학력, 양육정보 습

득경로의 모든 주효과와 학력*양육정보 습득경

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20대 보다는 30대이상 일수록, 학력

이 높을수록, 주변인보다는 전문집단에게서 양

육정보를 얻을수록 양육지식 점수가 높아 더 정

확한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고

졸이하의 학력을 가지면서 부모/주변인에게 양

육정보를 얻는 집단의 양육지식 점수가 상대적

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 자

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정확한 양육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특히 연령과 학력이 낮

은 어머니들에게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적으로 양육정보를 얻는 데 있

어서도 어머니들로 하여금 부모나 주변인보다는

책이나 전문가, 신뢰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얻는 정보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겠다.

한편, 두 자녀 이상 어머니 집단 역시 연령, 학

력,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따라 양육지식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20대보다는 30대 이상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주변인 보다는 이

전양육경험이나 전문가 집단에게서 양육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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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경우 더 높은 양육지식 점수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양육정보 습득경로 중 이전양육경

험이 부모/주변인보다 높은 양육지식 점수를 보

인 것은 아마도 이전양육경험이 100% 정확한

양육지식이라기 보다는 여러 경로를 통해 얻게

된 다양한 정보를 자신의 실제적 경험에서 검증

해 보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의 개별적인 독특성이나 시기적

인 특성, 가정환경적 요인, 어머니의 연령 등의

면에서 이전 자녀를 양육한 경험은 다음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

에 보다 보편적인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집

단의 그것보다는 다소 덜 정확할 가능성이 있음

을 보여준다. 두 자녀 어머니의 연령*양육정보

습득경로의 상호작용 효과는 특히 20대이면서

부모 및 주변인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할 경우 가

장 부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 자녀를 양육했던 경험

이 있는 어머니들에게도 정확한 양육지식을 지

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령이 낮

으면서 비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어

머니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

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기 및 걸음

마기 자녀양육에 대한 정확한 양육정보를 제공

함에 있어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집단의 요구를

고려함과 동시에, 전문적 양육정보에 대한 접근

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

으로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지식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면 다

음과 같다. 영아기 및 걸음마기는 자녀양육의 초

기단계이며 자녀들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

하는 시기이므로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그러한 이유

로 어머니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양

육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

하면 연령과 학력에 따라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

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

리는 양육정보 습득경로의 차이보다는 각 경로

를 통해 얻는 정보의 질적 차이에 주목해야 한

다. 즉, 본 연구의 또 다른 결과인 연령과 학력에

따른 양육지식에서의 차이는 연령, 학력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서 발생하는 일차적인 차이가 정확한 정보에 접

근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라는 이차적이고 더 중

요한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

이다. 따라서 양육지식을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

로그램 등에서는 양육정보의 주요 출처로 주변

인보다는 전문가집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장점을 알려주고 실제

로 연계해주는 서비스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대상자의 자녀양육 경험 여부는 물론,

그들의 연령과 학력 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

을 고려하여 정확한 양육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한 예로 연령이나 학력이

낮은 어머니들에게 각 지자체나 건강가정지원센

터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프로그램 및

양육정보 책자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의 자녀양육에 대

한 무료상담도 전문적인 양육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

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

의 표집이 서울시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편의표

집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

반화에 제약이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양육지식 측정도구는 문항에 따

라 0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런데 응답자의 자녀 월령은 개인

에 따라 2개월일 수도 있고 30개월일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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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아동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은 자녀

의 현재 발달단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Tamis-Lemonda et al., 1998) 이러한 경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보다 나

이가 있는 아기들의 발달에 관한 지식점수가 다

소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이

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적

이며,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의 월령

을 세분화한 비교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양육정보 습득경로를 구분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전양육경험, 부모/주변인, 인터넷/

책/전문가의 3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전양육경험은 명확히 본인의 실제적인 과거경

험만을 의미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왜냐하

면 응답자들이 본인의 경험에 의한 지식과 과거

책이나 주변인을 통해 얻은 간접지식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책/전문가 집단의 경우 책과 TV, 전문가는 순수

한 전문가집단으로 볼 수 있으나 인터넷은 전문

사이트뿐 아니라 카페나 블로그처럼 비전문적인

정보사이트도 공존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구

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비록 설

문조사 시 항목을 인터넷 전문사이트로 명시하

였으나 응답자마다 전문사이트의 판단기준이 다

를 수 있으며 실제 전문사이트의 경우에도 자유

게시판이나 댓글 등에 올라오는 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습득

경로를 더 세분화하여 양육지식 점수를 분석할

수도 있으며 혹은 습득경로별로 해당 정보의 질

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내용분석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양육정보 습득경로에

대해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특성을 지

닌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객관적인 양육지식

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경로로부터 얻은

정보의 질을 그 내용면에서 평가하기보다 어머

니들이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적용하여 지식으로

축적하는 정보의 실용적인 면에서 평가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영

아기 및 걸음마기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정보습득경로의 효과를 함

께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양육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실제적인 활용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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